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 KCPC”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한 시니어 공동체”(고전6:7)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15:1-8절

요한복음 15장은 열매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
십니다.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단계를 통해 선한 일을 하게 하기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크리스천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어야 할 부분이 많은 나를 최고의 농부 하나님
께 맡겨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품 인생이 
탄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그
럴까요?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다가 천국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Great 
commission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교회 나와 예배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나서면서 제
자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둘째,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습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붙어 있다
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님과 연합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시작도비니다. ,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천국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
니다.  내 속에 열매 맺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
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지가 맞는지 물어봐야 합니
다. 종교인은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뿌
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오늘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몰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
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언
제 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때”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
해 또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최상의 
열매를 위해 오늘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지
만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16절)


